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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법률 상식

▶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.

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의 자동

차 보험료에서 먼저 지불되고, 자기의 건강보험에서 나

머지가 지불되며, 건강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부담

하여야 한다. 이 원칙은 자기가 운전자이든지 승객이든

지, 사고를 낸 잘못한 운전자든지 잘못 없는 운전자이든

지 마찬가지이다. 예를 들어 친구가 운전하고 있는 차를 

얻어 타고 가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

면, 아무리 잘못 운전한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

자동차 보험회사가 나의 치료비를 내고, 나의 친구 보

험회사는 나의 친구 치료비를 책임지고, 상대방 운전자

의 보험회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불해준다.

어떤 사람은 자기의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사고 신고

도 안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. 아무리 보험회

사에서 돈을 내주었어도, 잘못이 없는 운전자 또는 승객

에게는 절대로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다. 

손해배상은 부상의 정도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지

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 

보험료를 조금 싸게 해 주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

험이 있고, 조금만 다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

험이 있다. 많은 경우 보험료를 조금 싸게 하는 것을 미

끼로 소송을 못하게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

경우도 많다. 

남이 잘못하여 내가 부상을 당하고 일생을 허리가 아

파 고생하게 되는 경우에도 싼 맛에 소송 못하는 보험에 

가입했으면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. 우리 교포

의 70% 가 이 소송 못하는 보험을 들고 있다고 한다. 사

고 발생 후 보험 에이전트에게 항의를 해 보았자 그 때는 

아무 소용이 없다. 

 

소송 못하는 보험에서 소송하는 보험으로 바꾸는 것

은 언제든지 가능하다. 자기 보험 에이전트에게 필히 소

송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여, 소송할 수 

없는 보험이면 소송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

구하는 것이 좋다. 

사고를 낸 운전자가 오히려 소송을 해오는 경우도 있

다. 사고가 크지 않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괜챦다고 

서로 물어보고 그냥 헤어지는 수도 많다. 특히 우리 동

포들 중에는 그런 것 가지고 소송까지 하느냐고 하면서, 

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. 문제는 몇 달 후 잘

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오는 경우

도 있다는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사고 직후에는 거짓말

을 하지 않는다. 미안하다는 사과까지 해놓고 며칠 또는 

몇 달이 지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 잘못한 것이 없다

고 하면서, 오히려 봐준 사람보고 잘못했다고 덤벼드는 

것이다. 적반하장이다. 하지만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

있으므로 사고 후 필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, 사

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헤어지는 것이 좋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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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


